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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imposter syndrome 
tendencies in athletes on their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regulatory focus. 
METHODS Data collected from 413 athletes through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7.0 and AMOS version 21.0 to assess reliability and validity, conduct 
independent sample t-tests, perform correlation analysis, and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sex-based differences 
in imposter syndrome tendenci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regulatory 
focus. Moreover,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ub-factors of 
imposter syndrom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regulatory focus. Imposter 
syndrome tendencies had varying effects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with 
the discount factor significantly influencing approach orientation, the fake factor 
significantly affecting avoidance orientation, and fear factors significantly impacting 
self-avoidance. Additionally, imposter syndrome tendencies influenced regulatory 
focus, as the discount factor significantly affected both promotion focus and 
prevention focus, while fake and fear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d prevention 
focus. CONCLUS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thletes' imposter 
syndrome tendencies as significant contributors to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motivation, includi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regulatory focus. 

서론서론

연구의 필요성

7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고, 아카데미상을 2차례 수상했던 배우 
톰 행크스(Tom Hanks)는 2016년 한 잡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
이 말했다. “언제쯤 사람들이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눈치채고 내 모
든 걸 가져갈까요?”(Mann, 2019). 이처럼 우리는 능력을 충분히 인
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 스스로 낮게 평가하거나 외부
의 요인으로 돌리는 등 자신을 믿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또는 자신
의 실제 능력이 타인에게 들킬까 불안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70%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결과
(Matthews & Clance, 1985; Sakulku, 2011)가 있을 정도로 보편

적인데, 우리에게는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이라는 용
어로 알려져 있다. 가면 증후군이란 자신이 불충분하다는 두려움의 
감정에 근거하여 능력을 깎아내리거나, 거짓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가정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Clance & Imes, 
1978). 여기서 ‘Imposter’는 ‘사기꾼’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자기 능
력에 대한 확신, 성공, 타인에게 보이는 호감도 등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모두 사기라고 칭하는 것이다(Breeze, 2018). 국내에서는 아직 
가면 증후군이 생소한 개념이지만, 개인의 성별, 사회적 지위, 특정 
직업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lance 
& Imes, 1978; Clark et al., 2014; Kogan et al., 2020). 

가면 증후군은 다양한 심리 요인과 배경에 의해 나타나지만, 주
목할 점은 뚜렷한 정신의학적 장애나 증상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상
황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안정적이지 못한 성격특성으로 인해 나
타날 수 있다(McElwee & Yurak, 2010). 또한, 가면 증후군의 심
리는 자기 회의감이나 자신감 부족 등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
에 기반한다는 주장도 있다(Fried-Buchalter, 1992). Kolligian & 
Stenberg(1991)는 가면 증후군의 사기성 인지는 비정상적 관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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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판, 과도한 자기 감시 그리고 성취해야만 하는 강한 압박으
로 인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가면 증후군 경향을 반복적
으로 겪는 사람들은 탈진이나 정서적 소진, 내재적 동기 상실, 성공
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포함한 저조한 성취의 결과로 나타난다
(Chrisman et al., 1995; Clance, 1985).

지금까지 가면 증후군은 개념적 정의와 원인 그리고 다수가 느끼
는 심리적 경향임이 밝혀져 왔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된 바
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면 증후군이 여러 문화권에 걸쳐 발생한
다는 결과(Clance et al., 1995)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운동선수 역시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실
제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과를 외부
요인으로 귀인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운동선수는 실패 
귀인과 유사하게 자신감 저하 및 내재적 동기 저하로 이어져 선수 생
활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Ahn & Yeo, 2010).

동기 이론 중 성취목표 성향(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은 
개인이 의미 있는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성취 활동에 참여
하는 원인을 의미한다(Park & Moon, 2013). 초기의 성취목표 이
론은 유능성의 정의를 기준으로 목표의 성취 기준이 타자인지 자
아인지에 따라 과제 목표 성향과 자아 목표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Nicholls, 1989). 이후 Elliot et al.(2011)은 성취목표에서 중요한 
개념인 유능성 요소에 기반하여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켰다. 이 모델
은 유능성의 정의에 사용된 ‘과제’, ‘자기’ 그리고 ‘타자’라는 3가지 
기준에 대해 유능성이 유발되는 방식인 성공 접근과 실패 회피를 교
차시켜 3×2 성취목표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세부적인 6가지 요인
은 과제-접근 목표, 과제-회피 목표, 자기-접근 목표, 자기-회피 목
표, 타자-접근 목표, 타자-회피 목표가 된다. 3×2 성취목표 성향
은 체육과 무용 분야에서 학업 수행 및 성취도뿐만 아니라 성격특성 
및 정서 등 다양한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
다(Johnson & Kestler, 2013; Kim, 2018; Madigan et al., 2017; 
Moon, 2018; Park & Moon, 2013).

또 다른 동기 이론으로 Higgins et al.(1986)은 인간의 성향을 2
가지로 나누어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인간이 어떠한 과제에 직
면했을 때 현재 상태와 원하는 최종 상태 간의 불일치를 줄임으로
써 과제를 해결해나간다고 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조절초점 성향
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개인은 자신이 설
정한 최종 상태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불일치를 회피하
는 성향이 나타나며, 인간의 성향은 이 둘 중 한쪽으로 우세한 성향
이 나타난다. 향상 초점(promotion focus)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상황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어 목표를 설정하는 상태를 
말하며, 예방 초점(prevention focus)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
는 것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설정하
는 상태를 의미한다(Yang & Jeon, 2009). 향상 초점은 긍정적, 진
보적, 희망적, 이상적인 발전과 관련되어 있어 좋은 결과를 통해 쾌
락을 얻을 수 있다. 예방초점은 의무적, 안정적, 당위적인 책임의 개
념에 있어 고통이나 좋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Higgins, 1998). 스포츠로 예를 들면, 향상 초점의 선수에게는 승
리에 대한 이익을 강조하고 예방초점의 선수에게는 패배로 인한 고
통이나 손실을 강조하여 동기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Lee & Yun, 2014).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가면 증후
군 성향이 3×2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면 증후군의 연구동향

초기 연구에 따르면, 가면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
나며(Cozzarelli & Major, 1990; Fried-Buchalter, 1992; Harvey, 
1981; Langford & Clance, 1993; Topping & Kimmel, 1985), 기
술과 교육을 더 많이 습득한 여성일수록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Clance & Imes, 1978). 이는 자신의 성공을 귀인 하는 
방법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남성은 성공이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 여기는 데 반해 여성은 외부에서 나온다고 여기는 경
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가면 증후군은 성별과 관계없이 광
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아동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겪는다는 
결과들이 밝혀졌다(Bravata et al., 2020; Peternelj-Taylor, 2011; 
Young, 2011). 특히 가면 증후군은 대학교수, 의료, 치과, 간호 및 
약학 대학생, 학위를 가진 석사나 박사와 같이 고도 지식을 요구하
는 전문직 분야에서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14; Kets de Vries, 2005).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의 20%가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직장 내 최고위층도 
빈번하게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bdelaal, 
2020). 

가면 증후군이 부정적인 개념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
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Clance & 
Imes(1978)도 일찍이 가면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격특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Khalatbari(2014)의 연구
에서 자신이 가면을 쓴 사기꾼이라는 느낌은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
는 동기 부여로 삶의 고무적인 역할을 하여 더 많은 성공과 승진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면 증후군을 경험한 개인은 타인 지향
적이기 때문에 대화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대인 기술에서 
탁월하고 능숙한 면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Tewfik, 2022). 이처럼 
가면 증후군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자기 의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유지할 때 도움이 되
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수행력이나 적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Jarrett, 2010). 

가면 증후군과 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살펴보면, 
Cowman & Ferrari(2002)는 자기 불구화 현상을 겪을수록 가면 증
후군이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했다. Safaryazdi(2014)는 가면 증후
군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의 외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면
화할 수 없으며, 회복력이 낮을수록 가면 증후군 성향이 높아지는 결
과를 도출했다. 이외에도 가면 증후군 성향과 정적 관계가 나타난 변
수로는 학업 성공(Thompson et al., 1998), 평가 불안(Cozzarlli & 
Major, 1990; Cusak et al., 2013; Kumar & Jagacinski, 2006), 
신경증(Bernard et al., 2002), 학문적 성취 지향(King & Cooley, 
1995) 및 완벽주의(Cusak et al., 2013; Ferrari & Thompson, 
2006; Leung, 2006)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가면 증후군 성향
과 부적 관계로 나타난 변수는 자기 존중감(Cusak et al., 2013; 
Kolligan & Sternberg, 1991; McElwee & Yurak, 2007), 자기
표현(Leary et al., 2000), 학문적 자기효능감(Thompson et al., 
1998) 및 학문적 부정직함(Ferrari & Thompson, 2006) 등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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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가면 증후군은 가족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부모 돌봄이 부
족하거나(Sonnak & Towell, 2001) 과도하게 부모 통제를 받는 성
인과 대학생의 경우 가면 증후군 성향이 발현되는(Li et al., 2014; 
Sonnak & Towell, 2001; Want & Kleitman, 2006)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면 증후군 관련 연구는 그동안 여러 심
리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해왔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직업이나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가면 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
구되고 있는 추세이다(Abdelaal, 2020). 

연구 방법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중·고등부, 대학 및 실업
팀 남, 여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은 비확률 표집 방
법 중 편의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와 서면 설문지의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총 510부의 질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 내용이 일부 누락 된 

97부의 자료를 제외한 413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
별 비율은 남성 275명(66.6%), 여성 138명(33.4%)이었고, 연령대별 
분포는 10대 101명(24.5%), 20대 309명(74.8%), 30대 3명(.7%)이
었다. 운동경력은 5년 이상이 213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의 종목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도구

1. 가면 증후군 척도
가면 증후군 경향은 Clance(1985)가 개발한 Clance IP Scale 

(CIP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를 전공하고 국어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번역-역 번역 과정을 거친 후 연구자 
검토를 통해 번안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서 깎아
내림, 가짜, 행운, 두려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IPS의 20문항 중 1문항의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결과
(Yaffe, 2020)에 따라 1문항을 제외한 총 19개 문항을 연구에 활용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
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11개 문
항이 적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재차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p)=116.461(.000), df=17, CFI=.935, 
TLI=.893, GFI=.931, RMSEA=.119로 적합도 기준(Hong, 2000)
을 부분적으로 충족하여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
서 최종 도출된 3요인 8문항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또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은 .525,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CR) 값은 .898로 나타나 기준(AVE=.5이상, 
CR=.7이상)을 충족하여 척도의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8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세부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2. 성취목표 성향 척도
성취목표 성향은 Mascret et al.(2015)이 스포츠 분야에 맞게 개

발한 3×2 성취목표 성향 척도(Achievement Goal Questionnaire: 

Table 1.   Characteristic subjects

Event(sports) Frequenct(n=413) Percentage (%)

Shooting 39 9.4
Handball 7 1.7

Cycle 30 7.3
Judo 21 5.1

Taekwondo 51 12.3
Canoe 14 3.4

Boxing. 14 3.4
Athletics 50 12.1
Bowling 15 3.6

Badminton 17 4.1
Weightlifting 12 2.9

Hockey 19 4.6
Fencing 11 2.7
Rowing 11 2.7

Gymnastics 45 10.9
Swimming 27 6.5
Pentathlon 7 1.7
Archery 5 1.2

Tennis 5 1.2
Water polo 5 1.2

Ski 5 1.2
etc 3 0.7

Total 413 100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mposter syndrome scale

division item B S.E β C.R. Cronbach's α AVE CR

fear
19 1 .808

.775

.525 .898

23 .929 0.056 .783 16.625***

fake
11 1 .729

.75318 1.088 0.071 .791 15.275***
22 .965 0.070 .712 13.756***

discount
8 1 .654

.6729 1.048 0.087 .712 12.010***
21 .865 0.085 .582 10.177***

total .889
fit measure χ2 df P CFI TLI GFI RMSEA

value 116.461 17 .000 .935 .893 .931 .11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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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절차는 가면 증후군 척도와 같
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접근 목표, 과제회피 목표, 
자기 접근 목표, 자기 회피 목표, 타자 접근 목표, 타자 회피 목표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요인별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
렇지 않다’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취목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2개 문항
이 적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재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p)=259.051(.000), df=89, CFI=.945, 
TLI=.926, GFI=.927, RMSEA=.068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최종 도출된 6요인 16문항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또 평
균 분산 추출 값은 .541, 개념 신뢰도 값은 .949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여 척도의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89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
도 검증 세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 조절초점 척도
운동선수의 조절초점은 Lockwood et al.(2002)이 개발하고 

Yang & Kim(2008)이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향상 
초점, 예방초점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요인별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cale

division item B S.E β C.R. Cronbach's α AVE CR

task-
approach

26 1 .728
.736

.541 .949

32 1.045 0.071 .823 14.820***
38 .860 0.078 .592 11.041***

task-
avoidance

27 1 .673
.735

33 1.407 0.107 .866 13.117***

self-
approach

28 1 .648
.71234 .931 0.079 .722 11.775***

40 .859 0.077 .674 11.184***

self-
avoidance

35 1 .741
.654

41 .803 0.059 .660 13.707***

other-
approach

30 1 .804
.82236 .761 0.052 .696 14.608***

42 1.011 0.055 .855 18.490***

other-
avoidance

31 1 .758
.78037 1.097 0.065 .830 17.000***

43 .736 0.059 .625 12.490*
total .891

fit measure χ2 df P CFI TLI GFI RMSEA
value 259.051 89 .000 .945 .926 .927 .068

*p<.05, **p<.01 ***p<.001

Table 4.   Validity, reliability of the regulatory focus scale

division item B S.E β C.R. Cronbach's α AVE CR

promotion 
focus

49 1 .659

.828

.502 .889

51 1.045 0.083 .773 12.574***
57 1.004 0.092 .643 10.950***
59 1.035 0.083 .769 12.538***
60 .987 0.086 .683 11.494***

prevention 
focus

45 1 .653
.74747 1.062 0.105 .673 10.090***

50 1.170 0.119 .794 9.840***
total .685

fit measure χ2 df P CFI TLI GFI RMSEA
value 24.934 19 .163 .994 .991 .985 .028

*p<.05, **p<.01 ***p<.001

Table 5.   Differences in variables by gender

sub-factor gender Mean±SD t p

discount
M 2.86±.93

-2.93** .004
F 3.14±.97

fake
M 2.83±1.05

-2.931** .004
F 3.15±1.09

fear
M 2.98±.1.12

-2.60** .010
F 3.29±1.13

task-
approach

M 4.40±.64
.880 .379

F 4.34±.66

task-
avoidance

M 3.91±1.04
2.05* .042

F 3.67±1.20

self-
approach

M 4.25±.74
.327 .744

F 4.23±.74

self-
avoidance

M 3.58±1.10
3.42*** .001

F 3.18±1.15

other-
approach

M 4.23±.79
2.89** .004

F 3.95±.98

other-
avoidance

M 3.43±1.07
3.247*** .001

F 3.07±1.09

promotion 
focus

M 4.03±.713
-2.20* .028

F 3.31±.99

prevention 
focus

M 3.31±.99
-.798 .425

F 3.39±1.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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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10개 문

항이 적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재차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p)=24.934(.000), df=19, CFI=.994, 
TLI=..991, GFI=..985, RMSEA=.028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
다. 따라서 최종 도출된 2요인 8문항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또 평
균 분산 추출 값은 .502, 개념 신뢰도 값은 .889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여 척도의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685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의 
세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후 SPSS 
27.0 통계 패키지와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SPSS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
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셋째, 운동선수의 성
별, 연령대별 가면 증후군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
정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운동선수
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에 따른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 성향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및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독립, 종속변수의 차이

운동선수의 성별에 따른 가면 증후군과 3×2 성취목표 성향 및 조절
초점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

다. 분석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가면 증후군의 모든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가면 증후군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 성향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과제회피 및 자기 회피 성향, 타자 
접근 성향 및 타자 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조절초점 성향은 향상 초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
보다 남성의 향상 초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독립,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가면 증후군 경향성과 종속변수인 성취목표 성향, 조절
초점 성향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가면 증후군의 모든 하위요인은 성취목표 성향의 
과제접근, 자기 접근, 타자 접근 그리고 조절초점 성향의 향상 초점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성취목표 성향의 과제회피, 자기 회
피, 타자 회피 그리고 예방초점 요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 요
인 간의 상관계수는 .80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독립, 종속변수 간 영향 관계

1. 가면 증후군이 성취목표 성향에 미치는 영향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이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 성향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면 증후군 경향이 과제 목표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한 결과, 깎아내림 요인은 과제-접근 목표 성향에 부의 영향
(β=-.119)을 미쳤으며, 가짜 요인은 과제-회피 목표 성향에 정의 영
향(β=.183)을 미쳤다. 이는 가면 증후군의 깎아내림 경향이 높을수

록 과제-접근 목표 성향이 낮으며, 가짜 성향이 높을수록 과제-회

피 목표 성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면 증후군 경향이 자

기 목표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려움 성향이 자

기-회피 목표 성향에 정의 영향(β=.19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면 증후군 경향 중 두려움의 경향이 높을수록 자기-회피 성

Table 6.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factor 1 2 3 4 5 6 7 8 9 10 11

1.discount 1
2.fake .718** 1
3.fear .679** .755** 1
4.task-approach -.119* -.082 -.111* 1
5.task-avoidance .117* .183** .119* .318** 1
6.self-approach -.0.48 -.008 -.020 .647** .391** 1
7.self-avoidance .194** .184** .197** .242** .619** .293** 1
8.other-approach -.076 -.068 -.079 .696** .394** .669** .356** 1
9.other-avoidance .257** .260** .250** .229** .630** .294** .780** .348** 1
10.promotion focus -.110* -.077 -.048 .431** .048 .438** -.009 .384** -.039 1
11.prevention focus .583** .664** .643** -.015 .255** .096 .328** .209 .357** .024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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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면 증후군 경향이 타자 목표 성

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깎아내림(β=.145)과 가짜(β

=.156) 성향이 타자-회피 목표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면 증후군의 깎아내림과 가짜 경향이 높을수록 타

자-회피 성향도 높음을 의미한다. 다중 회귀분석의 세부적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2. 가면 증후군이 조절초점에 미치는 영향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이 조절초점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면 증
후군의 깎아내림 요인은 향상 초점에 부의 영향(β=-.1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면 증후군의 깎아내림 경향이 높을수록 향

상 초점 성향이 낮음을 의미한다. 둘째, 가면 증후군의 깎아내림(β

=.139), 가짜(β=.349), 두려움(β=-286) 요인 모두 예방초점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면 증후군 경향이 높을

수록 예방초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논  의논  의

본 연구는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이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
점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운동선수의 성별에 따른 가면 증후군 경향의 모든 하위요인과 성
취목표 성향의 과제회피 성향, 자기 회피 성향, 타자 접근 성향, 타
자 회피 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운
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면 증
후군 용어가 학계에 등장한 1978년 이후부터 꾸준히 가면 증후군
과 성차를 보고한 다수의 연구(Clance & Imes, 1978; Clark et 
al., 2014; Cozzarelli & Major, 1990; Fried-Buchalter, 1992; 
Harvey, 1981; Kumar & Jagacinski, 2006; Langford & Clance, 
1993; September et al., 2001; Tiefenthaler, 2018; Topping & 
Kimmel,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Clance & Imes(1978)
은 전문 기술과 교육을 더 많이 습득한 여성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
이 높으며, 성과의 중요성과 기대감이 높은 직종으로서 운동선수, 
군 장교, 소송 전문 변호사, CEO 등의 가면 증후군 경향이 더 강하
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운동선수가 오랜 훈
련의 결과로 얻어진 운동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의 대표적인 유형
이란 측면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스포츠와 관련하여 
Kim(2001)은 여학생의 운동에 대한 성공 귀인 재훈련이 능력과 노
력 요인에 대한 지각을 높였으나, 자신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따라서 여성 운동선수 또는 운동참여자의 
경우 성공에 대한 귀인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감 고취를 위한 
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성취목표 성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면 증후군의 가짜 
요인은 과제-회피 성향과 자기-회피 성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이 나타났다. 즉, 자기 능력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과제를 연
습하거나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할 때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타인
의 비판에 민감하다는 결과(Flett et al., 2002)와 일맥상통한다. 둘
째, 가면 증후군의 깎아내림 요인은 과제-접근 목표 성향에 부적으
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성공의 원인을 운이나 외부 요소로 
돌리거나 자기 실력을 믿지 못하고 평가절하하는 선수의 경우 유능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1

indep. dep. S.E β t p

discount
task-

approach

0.033 -.119 -2.426* .016
fake .008 .109 .913
fear -.057 -.851 .395

R2=.014 F=5.883*
discount

task-
avoidance

-.028 -.408 .683
fake 0.050 .183 3.768*** .000
fear -.045 -.610 .542

R2=.033 F=14.194***
discount

self-
approach

0.057 -0.87 -1.173 .241
fake 0.057 .058 .702 .483
fear 0.051 -.005 -0.59 .953

R2=.004 F=.529
discount

self-
avoidance

.112 1.708 .088
fake .081 1.093 .275
fear 0.048 .197 4.078*** .000

R2=.039 F=16.628***
discount

other-
approach

0.068 -.041 -.549 .583
fake 0.067 .002 .018 .985
fear 0.060 -.053 -.670 .503

R2=.007 F=.984
discount

other-
avoidance

0.078 .145 2.131* .034
fake 0.069 .156 2.291* .022
fear .085 1.126 .261

R2=.078 F=17.317*
 *p<.05, **p<.01 ***p<.001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2

indep. dep. S.E β t p

discount
promotion 

focus

0.035 -.110 -2.242* .025
fake .003 .048 .962
fear .049 .729 .466

R2=.012 F=5.027*(p<.05)
discount

prevention 
focus

0.056 .139 2.635** .009
fake 0.055 .349 5.893*** .000
fear 0.050 .286 5.085*** .000

R2=.497 F=134.445*(p<.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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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부족하여 과제에 도전하려는 내적동기가 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다. Young(2011)에 의하면, 가면 증후군 경향은 자신의 업적에 대
해 근거가 없거나, 그저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따
라서 자기 실력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높은 선수에게는 객관적인 비
교나 근거를 통해 성공의 원인이 능력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가면 증후군의 깎아내림과 가짜 요
인은 타자-회피 목표 성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
는 가면 증후군을 경험한 개인이 타인 지향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결
과(Tewfik, 2022)와 관련이 있는데, 성공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거나 
믿지 못하는 선수는 타인과 비교하여 못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피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수의 성취목표 성향이 소극적인 형태인 회피성 목
표 성향이 나타난다면 가면 증후군의 성향을 진단하여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 동기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성취 상황에서 운동 동기는 적극적이고 도전적
인 접근 동기가 바람직하며(Hwang, 2012), 성취목표 성향은 스포
츠자신감, 운동몰입, 운동지속 등 다양한 긍정심리 변수와 관련이 있
다(Kim, 2011; Kwon, 2008). 가면 증후군 성향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때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수
가 가면 증후군 성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자신의 역
량이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성취목표 성향과 관
련한 운동수행 결과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성취목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결
과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성취목표 성향 중 과제-회피, 자기-회피, 
타자-회피에 3개의 하위요인 중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면 증후군 경향성 전체가 성취목표 회피 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연구자의 예상에 대한 기대에 약간은 못 미쳤
던 결과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부정적 개념이 독립변수이고 동기 
개념이 종속변수일 때 영향 관계를 분석한 다수 선행연구를 살펴보
았다. 결과적으로 부정 심리와 동기 심리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설문 
진행 시, 응답자는 부정 심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약점을 
들키게 된다는 생각에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반영되어 자신
의 평가가 소극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수와 전
체적인 유의적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기에 결과가 부
분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운동수행 결
과와 직결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많
은 표본의 수를 확보한 양질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응답자가 
자신의 심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기 위해 사전의 설문 
답변이 비밀로 보장됨을 다수 강조하여 연구자는 응답자의 진실한 
응답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조절초점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한 결과 깎아내림 요인은 향상 초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고, 깎아내림, 가짜, 두려움의 3개 하위요인 모두 예방초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면 증후군 성향이 
높은 선수는 승리보다는 패배를 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
성이 있으며, 이는 성취 상황에서의 동기가 예방초점일 때 무기력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예방초점은 의무, 안전, 당위, 책임과 같은 
고통이나 좋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Higgins, 
1998). Park et al.(2020)의 연구에서 예방초점 성향이 높은 엘리트 
사격선수들은 불안, 죄책감, 분노 등의 정서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 중 불안정서가 수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또 Har & Kang(2012)의 연구에서는 예방초점이 강한 경찰공무
원은 위험이나 손실과 같이 원하지 않는 상태를 예방하는데 민감하
여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조직에 대한 몰입이 약하
고, 직무에 대해 만족감이 낮으며, 자기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면 증후군 경향이 높으면 불안이나 자신감 부족, 우울감, 
좌절감을 경험한다는(Clance & Imes, 1978) 근거로 볼 때 위의 선
행연구에서 나타난 예방초점과 유사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관련하여 Idson et al.(2000)은 향상 초점
이 높으면 개인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과제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모험을 감행하려는 전략을 
선호하나, 예방초점이 높으면 개인이 바라는 바를 잃지 않고 지키려
는 생각에서 잘못된 수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제에 소극적으로 임
하게 되어 새로움을 피하고 보수의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

Hong & Lee(2004)에 따르면, 향상 초점 성향의 선수는 목표를 
확립하는 이상적 자아를 가지고 있기에 의무적 자기를 가지는 예방 
초점 성향의 선수보다 높은 목표와 긍정적인 기대 정서를 가지며, 더
욱 강한 수행 의지를 보인다. 반면, 가면 증후군은 자기 존중감에 부
적인 영향을 준다는(Cusak et al., 2013)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
서도 가면 증후군과 향상 초점의 부적 영향 관계가 규명되었다. 이처
럼 가면 증후군은 운동 동기나 긍정적 자기 운동정서와 관련 가능성
이 있으므로 추후 가면 증후군과 다양한 심리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운동수행 과정에서 선수들
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할 때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속마음을 가
진 선수가 있을 가능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심리상담 또는 멘탈 코
칭 프로그램에 가면 증후군 극복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4개의 운동 종목의 운동선수 413명을 대상으로 가면 증
후군 경향성이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높
을수록 성취목표 성향 중 회피 성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높을수록 조절초점 중 예방초점 성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면 증후군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처음 개발된 가면 증후군 척도
를 활용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운동선수의 환경적,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면 증후군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영향 관계
를 밝혔지만, 가면 증후군과 같이 부정 심리와 관련한 자기 보고식 
설문의 경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마음으로 인해 응답의 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가면 증후군 경향이 선수의 심리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과정과 맥락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면 증후군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별, 종목별, 
경력 특성에 따른 차이가 규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축적된다
면 가면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멘탈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
장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개인의 감정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보편화된 국내 스포츠 분위기 

K.-Y. Kim and Y.-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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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가면 증후군 경향을 알아채는 것 자체가 어
려울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가면 증후군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채 힘들었을 선수들에게 자신의 가면 증후군 경향을 
진단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동기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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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에 미치는 영향

주요어 
가면 증후군, 성취목표 성향, 조절초점

김기연1, 이용현2

1동덕여자대학교, 박사과정
2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목적] 본 연구는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
이 있었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24개 종목 413명의 운동선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7.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독립표본 t-검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가면 증후군, 성취목표 성향 및 조절초점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둘째, 가면 증후군과 성취목표 성향, 조절초점 성향의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
째, 가면 증후군이 성취목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깎아내림 요인은 접근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짜 요인은 회피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두려움 요인은 자기-회피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가
면 증후군이 조절초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깎아내림 요인은 향상 초점과 예방초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가짜 및 두려움 요인은 예방초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통해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은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과 같이 동기와 관련된 심리 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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